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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 D E R  O F  W O R S H I P

예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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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01 찬양 이정호 집사

02 기도 감사와 회개

03 신앙고백 다함께사도신경

04 성경봉독 다함께사도행전 3:1-10

05 말씀 김문종 목사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06 찬양 다함께나의 등뒤에서

07 기도 순종과 결단

08 광고 인도자

09 축복송 다함께너희 가는 길에

10 축도 김문종 목사

11 식사교제 다함께

알립니다
예배교회 홈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보시고 수정 사항이나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말
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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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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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아프다 보면 낫기를 바라는 마음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실망하는게 습관이 되면 누가 좋은 말을 해줘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무사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사람도 그날 먹고살 만큼의 도움을 원했습니다. 
기적을 바란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미 포기하고 다시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기억에서 지워졌는지 기대를 포기했는지 기도제목에서 빠
져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나하고 무슨상관이 있을까? 싶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주님 앞에 꺼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지친 마음 그대로 보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그 이름부터 불러 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혼자서는 일어설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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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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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02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그로우젠 설립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예배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갈 QR 코드를 실어 두었습니다. QR 코드를 카메라로 촬영해
서 들어가 보세요

04 예배교회 전용 바야톡을 설치할 수 있는 QR 코드를 실어 두었습니다. 촬영하시면 바야
톡을 설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한영혼 품기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교회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바야톡 설치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세요
talk.wymv.kr/invite

홈페이지 바로가기


